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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갤러리에서는 2011년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김현숙의 최근 페인팅과 수채화를 전시한다. 이 전시는 핑크갤러리가 2011년 3월에 오픈하여 9번째 초대 기획전이다.

김현숙의 작품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삶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을 재현하여 화폭에 투영시켰다. 작가는 순수하고 다감한 표현으로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면서도 맑고 투명한 서정적인 작품으로 자연과 인물을 시인답게 그려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녀가 여행지에서 경험했던 순간과 추억들을 사실적으로 꾸미지 않고 체험했던 도시, 작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간들, 탱고의 연인들, 꽃 등을 소재로 페인팅 또는 수채화로 완성했다. 그녀의 삶에 대한 따뜻한 응시와 감사, 그리고 진실한 애정이 직설적으로 모더니즘의 철학으로 과장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되었다. 페인팅에서는 작가의 감정이 담담한 붓터치로 재연되어 작가가 꿈꾸는 세계가 호소력 있게 표현되었고, 수채화에서는 인간, 자연 그리고 삶 등을 연결시켜놓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김현숙은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인간 본연의 감정을 그녀의 작품에 자연과 함께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했다. 
김현숙은 14번의 개인전과 국내외 ( 프랑스, 터키, 독일, 중국, 미국등)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작가로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작가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황희문화예술대전, 일본 국제신원전, 프랑스 살롱 엥떼르나시오날 드 라꽈렐 등에서 대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작가는 현재 아시아수채화연맹 사무국장과 월간 <미술인> 편집주간으로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영란회, 세인회, 수향회, 국제미술협력기구 회원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2월 10일과 11일 작품과 함께 하는 음악회, 14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가 열리며, 15일에는 주한대사관직원회인 대사관스탭클럽(Embassy Staff Club)의 송년의 밤 행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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